
2014년 11월 19일 수요일�� 제19870호
���

전설을 넘은 광주일고 출신의 내야수 서건창(넥센)이

MVP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

서건창이 18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최우수선

수(MVP)최우수 신인선수 및 부문별 시상식에서 스포

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

서건창은 이날 총 유효표 99표 중 77표를 싹쓸이하며

50홈런 박병호(넥센13표) 유격수 40홈런 강정호

(넥센7표) 20승 밴헤켄(넥센0표) 삼성 통합 4연패

의 주역 밴덴헐크(삼성2표)등 쟁쟁한 후보를 누르고

MVP의 주인공이 됐다

방출과 현역 입대 신고 선수 등 굴곡진 야구 인생을

걸어온 서건창은 이종범과 이승엽 두 전설을 넘으며 영

광의 트로피를 차지했다

서건창은 지난 9월13일 고향 그라운드에서 광주일고

선배 김병현을 상대로 안타를 때려내며 자신의 우상이

었던 또 다른 광주일고 대선배 이종범의 최다 안타기록

을 넘어섰다 197개로 프로야구 최다안타 기록을 갈아

치운 서건창의 위대한 도전은 201개에서 멈췄다

서건창은 이승엽이 1999년에 만든 최다 득점 기록

(128개)도 135개로 늘려놓았다 최다안타와 득점은 물

론 타격왕(0370)까지 차지하며 3관왕에 등극한 서건창

은 MVP 트로피로 시상식의 대미를 장식했다

2012년 신인왕에서 2014년 MVP까지 새 역사를 쓴

서건창은 2년 전 이 자리가 많이 떨렸다 오늘은 다를

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도 떨린다 지나간 시간이 주마

등처럼 스친다 어려운 시기에 봉착했을 때 포기하기 않

고 계속 와서 이런 자리에 온 것 같다 학창시절 야구 꿈

을 이룰 수 있게 해준 모교 지도자들에게 감사하다고

수상 소감을 밝혔다

송정초충장중광주일고를 졸업한 서건창은 2008년

신고선수로 LG에 입단했다 그러나 1군 단 한 타석에

선 그는 삼진 하나만 남기고 방출됐다 현역으로 군복무

를 하며 2년의 시간을 쉬어간 그는 이후 모교인 광주일

고에서 땀을 흘리며 프로 재진입을 위해 노력했다 많은

이들의 외면에도 야구의 꿈을 놓치 않은 서건창은 넥센

테스트를 통해 간신히 그라운드로 돌아올 수 있었다

간절함으로 무장한 서건창은 2012년 넥센 주전 2루수

로 자리 잡으며 신고선수 새 신화를 만들었다 그해 신인

왕은 그의 몫이었다 지난 시즌 발가락부상에 고전했지만

올 시즌에는특유의 타격폼으로 최고 스타로 우뚝섰다

서건창은 올 시즌 작은 것 하나부터 실패를 통해서

깨달음을얻고 깨달음으로실수를반복하지 않는다는

마음으로 야구를 했다며 백천간두 진일보라는 말처

럼 한걸음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발전할수 있는 선수

가될수 있도록 하겠다고 각오를 밝혔다

한편 신인왕 타이틀은 NC 내야수 박민우에게 돌아

갔다 박민우는 올 시즌 118경기에 출전해 0298의 타율

로 124안타 87득점 40타점 50도루를 기록 박해민(삼

성)과 조상우(넥센)를 제치고 최우수 신인선수가 됐다

NC는 지난해 투수 이재학에 이어 2년 연속 신인왕을

배출했다 김여울기자wool@kwangjucokr

호랑이 군단이 이번에도 구경꾼신세가 됐다

18일은 프로야구의 잔칫날이었다 최우수선수

(MVP)최우수 신인선수 및 부문별 시상식이 열리면서

프로야구의 쟁쟁한 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여 2014 시즌

을 갈무리 했다

그러나 KIA는 올해도 구경꾼으로씁쓸하게 남의잔

치를 지켜봐야 했다

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에도 8위를 기록한 KIA는

MVP 신인왕 후보는 물론 12군 각 부문별 수상자에

단 한명도 이름을 올리지못했다 KIA는 각종 시상식

의 단골손님이었지만 2년 연속 후보수상자 미배출팀

이 됐다 지난해골든글러브시상식도 남의잔치였다

2011년은KIA가 주인공이었다 에이스윤석민(볼티

모어)이 평균자책점(245)승률(0773)최다승(17)최

다탈삼진(178) 부문 트로피는 물론 MVP 트로피까지

한꺼번에 품으며 2011시즌 시상식의 주인공이 됐다

2012년에는 톱타자 이용규(한화)가 최다도루(44) 최

다득점(86) 타이틀을 가져오며팀의 자존심을세워줬다

양현종이 페어플레이상을 받은 2010년에는 그나마

임준혁이 2군 다승왕(15)평균자책점(290) 부문 수상

자가되면서체면치레를 했다

하지만 20132014시즌 8위 자리에 머문 KIA는 팀

성적은 물론 개인 성적에서도 아쉬움을 남기며 쓸쓸한

스토브리그를 보내게 됐다 김여울기자wool@

한국야구가 지난해에 이어국제야구연

맹(IBAF)세계랭킹 8위에머물렀다

IBAF가 홈페이지에 발표한 세계랭킹

을 보면 18일 기준으로 한국은 34090점을

받아 작년과 같은 8위에 올랐다 지난해

한국은 31598점으로 전년보다 4계단 낮

은 8위로밀려난바있다

일본은 78518점을쌓아 미국(76602점)

을 밀어내고 1위에 올랐다 지난해 2위였

던 일본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랭킹이 도

입된 2009년 이래이번이 처음이다

3위와 4위는 쿠바(61298점)와 대만

(60548점)으로작년과 같다

네덜란드(43350점)와캐나다(35352점)

가 작년보다 1계단씩 상승해 5위와 6위를

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5위였던 도미니카

공화국(34918점)은 7위로 내려갔다 9위

는 푸에르토리코(27650점) 10위는 베네

수엘라(26100점)다

이랭킹은 IBAF가 공인한 대회성적을

기반으로 부여하는 점수로순위를 정한다

연합뉴스

올 시즌 프로야구 경기장에 역대 세 번

째인 675만4619명의 관중이 다녀갔다

한국야구위원회(KBO)는 18일 2014

프로야구 총 입장관중이 675만 4619명을

기록했다고 발표했다

이는 페넌트레이스 650만9915명(576경

기) 올스타전 1만6004명(1경기) 포스트

시즌 22만8700명(14경기)을 합한 것으로

2012년(753만3408명)과 2011년(715만

4441명)에 이은 역대 3번째에 해당한다

지난 2008년 1995년 이후 500만 관중을

돌파한 프로야구는 2010년까지 3년 연속

500만을 넘어선 뒤 2011년 600만 관중을

돌파했다 2012년에는 700만 고지까지 넘

는 등 4년 연속 600만 관중을 유치하며국

내 최고 인기 프로 스포츠로의 자리를 굳

게 했다

한편 새 안방에서 새 시즌을 맞은 KIA

는 성적부진에도 66만3430명의 관중을 유

치하며 지난해 관중 47만526명을 뛰어넘

었다평균관중은 7352명에서 1만366명으

로 뛰어오르는 등 관중 증가율(41%) 1위

를 기록했다

2만20000석이 가득 차며 7차례 매진도

이뤘다

김여울기자wool@kwangjucokr

호랑이는올해도 구경꾼 KIA MVP신인왕후보없고부문별수상자全無

한국야구 세계랭킹 8위

올프로야구관중 675만명

역대세번째KIA 41% 늘어 66만명 관람증가율 1위

2008년 광주일고졸업 2008년 LG 신고선수입단 방출뒤군복무 2011년 넥센신고선수입단 2012년 신인왕 2014 타율득점안타 1위 MVP

숫자로 본 서건창 33 프로야구 33번째MVP 3 교타자수상자수 2 류현진이어신인왕출신MVP 4 받은트로피 수 (타율득점안타MVP) 77 MVP 득표수 201 역대최초시즌 200 안타

야生야死

인생역전

201 안타로 전설 이종범넘고 135 득점으로이승엽아성깨

타율득점안타 1위99표중 77표 얻어MVP까지석권

서건창 MVP 되기까지

2014 프로야구 MVP 서건창

1위 일본2위 미국3위 쿠바

신인왕은NC 박민우


